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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57호 숫자퍼즐 정답

연예

할리우드 배우 케이티 홈즈(왼쪽)와 제이미 폭스(오

른쪽)의 재결합설이 불거졌다.

스플래쉬닷컴은 지난 27일 제이미 폭스와 케이티 

홈즈가 데이트를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. 

사진에는 두 사람이 뉴욕 센트럴 파크를 다정하게 거

니는 모습이 담겼다.

최근 제이미 폭스가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

이 공개돼 두 사람이 결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. 그

러나 두 사람의 사이가 건재한 듯한 모습이 공개돼 

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재결합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

이 나오고 있다. 

홈즈는 1997년 영화‘아이스 스톰’으로 데뷔했다. 

1998년 스릴러 영화‘크레들베이’로 MTV 영화상 신

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. 

가수 겸 코미디언인 제이미 폭스는 영화‘레이’에 

주연배우로 출연하면서 유명해졌다. 그는 이영화로 

2004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연상을 수상했다.

한편, 케이티 홈즈와 제이미 폭스는 지난 2013년부

터 비밀 연애를 했으며 두 사람은 2017년 열애 사실

을 인정하고 공개 열애를 해왔다. 케이티 홈즈는 톰 

크루즈와 지난 2006년 결혼, 수리 크루즈를 낳았으

며 지난 2012년 8월 이혼했다. 

제이미 폭스는 결혼하지 않은 전 연인과의 사이에

서 딸 두 명이 있다.

케이티 홈즈·제이미 폭스 재결합?

“이렇게 큰 프로젝트가 될지 꿈에도 몰랐어요”

가수 겸 연기자 아이유가 지난 27일 서울 영등

포구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넷플릭스 오리지널 

영화‘페르소나’제작 보고회에서 이같이 말했

다. 아이유는 영화 출연이 처음이라며“아직 얼

떨떨하다. 영화는 확실히 후반 작업이 오래 걸리

더라.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려 왔다.”고 전

했다.

아이유의 영화 데뷔작‘페르소나’는 4명의 영

화감독이 1명의 배우(아이유)에게서 받은 영감

을 각자의 방식대로 풀어낸 새로운 형식의 시리

즈다. 네 명의 감독이 아이유라는 대상을 각기 

다른 시선으로 그린 네 편의 단편영화를 만들

어 한데 묶었다.

아이유는“4가지 캐릭터를 부여받고 그것을 단

기간에 연기해내는 게 내겐 도전이었다.”며“그

래서 더욱 기억에 남는 영화가 될 것 같다.”고 말

했다.

연예기획사 미스틱스토리를 이끌고 있는 가수 

윤종신이 기획자 겸 제작자로 참여했다. 그는“영

화계의 보수성 때문에 마모되고 보편화되는 창

작물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. 창작자들의 

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살려보자는 생각으로 이 

작품을 구상했다.”면서“아이유 편을 시작으로 

향후‘페르소나’시리즈를 제작할 예정”이라고 

밝혔다.

아이유 “첫 영화 출연
가슴 떨려”

한국계 할리우드 배우 스티븐 연이‘욱일기 패턴’ 

사진에‘좋아요’를 눌러 비난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엔 

반려견 산책 매너와 관련해 논란에 휩싸였다.

 

한 네티즌은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“많은 한국 

분들이 알고 계시는 재미교포 연기자 분과 정말 불쾌

한 일이 있었다.”라는 글을 동영상과 함께 올렸다. 이 

영상에는 스티븐 연과 그의 아내로 추정되는 사람이 

반려견 두 마리를 데리고 있는 모습이었다.

 

이 네티즌은“공원에 반려견을 데리고 놀러갔는데, 

도착한 지 1분도 되지 않아 갑자기 줄을 매지 않은 강

아지가 전속력으로 달려왔다.”고 말했다. 이어“너무 

당황해서 주인을 찾으며‘강아지 좀 잡으세요’라고 

계속 소리 질렀는데 저 멀리서 견주로 추정되는 분

이 조깅 스피드로 다가와 자신의 강아지를 잡고 기분 

나쁘다는 억양으로 대충‘쏘리(Sorry)’라고 했다.”고 

설명했다.

그러면서“저희 부부가‘이 공원에서 리드 줄은 필

수’라고 말했더니 그 분 와이프가‘나 이 공원 많이 

놀러온다. 그러니 내 개 키우는 방법에 왈가불가하

지 말아라’라고 소리를 질렀다.”며 당시 상황을 털

어놓았다.

이에 이 네티즌은“달려오는 강아지들을 모든 개들

과 사람들이 반가워 할거라 생각하지 말라.”며“특히 

공격 당한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나, 유기견들은 두려

움이 많아 더 조심해 달라.”고 말하자, 상대는“아이 

돈 케어(I don’t care). 내가 알 바 아니다.”라고 말했다

고 상황을 전했다. 그는 또“어이가 없어서 더 반론하

려는 와중에 그 분이 갑자기‘우리 와이프가 임신 중

이니 그냥 갈 길 가세요’라고 했다.”며“감정이 격해

지는 거 같아 저희는 바로 공원 관리인에게 도움을 요

청했고, 그 부부는 저희 남편이 전화 거는 걸 보고 그

때서야 개에게 리드 줄을 채웠다.”고 말했다.

 

앞서 스티븐 연은 지난해 욱일기 패턴 옷을 입은 영

화 배우 겸 감독‘조 린치’의 사진에‘좋아요’를 눌

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. 

스티븐 연은 해당 논란에 대해“최근 제 동료의 어

린 시절 사진과 관련, 사진 속 상징적 이미지를 제대

로 확인하지 못한 채 실수를 만들었다.”며“저의 부

주의함으로 인해 상처 입으신 분들에게 사과드린다.”

고 말했지만 네티즌들이 싸늘한 반응을 보이자 그는 

게시물을 결국 삭제했다.

스티븐 연, 반려견 목줄 논란


